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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배포 일시 2022. 6. 29.(수)

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관 책임자 과  장 박문수 (044-201-3847)

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사무관 신현성 (044-201-3848)
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합니다

-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, 보험 등 상용화 법·제도 완비 -

< 보도내용(’22. 6. 29. 매일경제) >

◈ 한 ‘레벨3’ 자율주행, 뒤처진 제도에 발목

ㅇ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3 자율주행을 임시운행으로만 인정

ㅇ 레벨4 이상 고도・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

□ 언론에서 보도한 “레벨3 자율주행은 임시운행으로만 가능”하다는 내용은 

사실이 아닙니다. 

 ㅇ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(’19.12) 및 보험제도(’20.4)를 

마련하는 등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・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.

  - 이에 따라,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

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. 

□ 또한,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한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

현재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.

* (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)

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(’21.3),

현재 6개 기업・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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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는 상기 사례와 같이 자율주행차 제도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

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, 

 ㅇ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 

세미나를 7월 13~14일에 걸쳐 추진하고, 필요 시 이를 정례화하여 

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

* (장소) 양재 AT센터, (일시) 7.13∼14일 10:00∼17:00

     


